
화학, 제약사업으로 눈을 돌려라
SK, J&J와의 연구협력 강화 … 종근당바이오는 경보화학 50억원 출자

녹십자가 법정관리중인 상아제약을 인수하는 한편 종근당에서 분리된 종근당바이오는 경보화학에 50억원을 투

자하는 등 제약·바이오기업간 M&A, 투자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녹십자에 인수된 상아제약은 경영권 변동에 따라 신임 대표이사로 현 녹십자 사장인 조응준씨를 선임하는

등 기업의 변화를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녹십자는 OTC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상아제약을 인수함으

로써 OTC 시장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됐다.

또 종근당은 생명공학 산업 부분의 집중 양성과 함께 국내 원료의약 생산기업으로의 이미지 변신을 위해 해외

사업부분, 안산공장, 연구소 등의 원료생산 부분을 종근당바이오로 분사시켰다.

종근당바이오는 관계사인 경보화학에 50억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등 전문화된 투자집중의 원칙에 따라 시장가치

를 극대화해 향후 바이오 신사업 개발시 국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의약분야에서 간질치료제와 우울증치료제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Johnson

& Johnson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미국 및 EU 시장에 진출할 방침이며, 대학연구소와 공동으로 Bio

분야의 Genomics, Bioinformatics 등 유망기술을 선별화해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SK는 2002년 중국에 신약개발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가능성 있는 벤처기업 등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기로 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세운 것으로 나타나 2002년에는 대기업과 바이오 벤처기업간의 활발한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저널 BioChem 담당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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